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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본 연구는 재한 중국 유학생들이 지각한 부모-자녀 간 애착과 대학생활적응의 관계에서 성향적 낙관성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서울 4년제 대학에 재학 중인 중국 유학생 253명을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SPSS 18.0 프로그램을 빈도분석, 요인분석, 상관관계분석, 중다회귀분석, Sobel Test를 실시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조사대상자의 연령, 학력, 한국어 수준, 대학생 자녀가 지각한 부모-자녀 간의 의사

소통, 신뢰감이 대학생활적응과 긍정적인 관련성이 있었으며, 소외감과 부적인 상관관계가 있었다. 또, 조사

대상자의 연령, 한국어 수준과 부모-자녀 간 애착 중 하위변인 소외감과 성향적 낙관성이 대학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자녀 간 애착과 대학생활적응의 관계에서 성향적 낙관성의 매개효과

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을 나타났다. 따라서 재한 중국 유학생의 대학생활적응정도를 높이기 위해 안정

적 부모애착뿐만 아니라 대학생자녀의 낙관적 생활태도를 높이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 중심어 :∣재한 중국 유학생∣부모-자녀 간 애착∣성향적 낙관성∣대학생활적응∣

Abstract

This study is to examines how cognized parental attachment influence college life adjustment 

and measures the mediating role of dispositional optimism. 253 Chinese international students 

participated this study. The data were analyzed by frequency analysis, factor analysis, correlation 

analysis, multiple regressions analysis, Sobel Test via SPSS 18.0 program. Age, educational 

background, proficiency of Korean, along with cognized communication, faith yielded positive 

correlation with college life adjustment. And alienation was negative correlation. The data were 

collected through convenience sampling method. Age, proficiency of Korean, alienation which is 

one of the lower factors of cognized parental attachment and dispositional optimism have a 

positive effect on college life adjustment respectively. The results indicate that the mediating 

effect of dispositional optimism is statistically significant on the relationship of cognized parental 

attachment and college life adjustment. Based on the aforementioned results, In order to improve 

the college life adjusting ability of Chinese international student, not only stable parental 

attachment, but also seek method to improve filial personal optimistic cognition.

■ keyword :∣Chinese Students in Korea∣Parental Attachment∣Dispositional Optimism∣College Life Adjus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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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현대인들에게 사회·경제·문화 등 각 영역에서 국경이

라는 장벽은 없어지면서 기술, 문화, 교육 등 여러 분야

에서 국가 간에 자유롭게 교류하고 있다. 삶의 범위가 

확장되어 사람들은 지구촌 시대에서 살게 되고, 이러한 

분위기는 교육시장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각국의 대

학들은 더 많은 우수 인재를 유치하기 위하여 외국인 

유학생을 확대 모집하고 있으며, 이러한 경향은 한국도 

예외가 아니다. 현재 한국에는 많은 외국 유학생들이 

들어와 있으며, 최근 그 수는 점점 증가하고 있다. 2005

년에 외국 유학생은 20,347명에서 2015년 9월까지 총 

102,117명으로 10년 간 약 5배가량 증가하였다. 나라별 

분포를 살펴보면 중국 62%(63,446명)로 가장 높은 비율

을 차지하였다. 베트남 7%, 몽골 4%, 일본 3%, 미국 

1%의 순이었다[1]. 중국 유학생의 비율이 높음으로 이

들의 한국 내 유학생활의 동향을 살펴보는 것은 흥미로

운 일이다.

한편 중국 가정은 외동의 비율이 높아서 미국이나 유

럽과 같은 먼 나라로 자녀들을 유학 보내는 것보다는 

자주 왕래 가능한 근거리 국가인 한국으로 보내는 것을 

더 선호한다. 아울러 K-POP과 한국 드라마가 중국 시

장에 소개되면서 중국은 한류의 열풍으로 문화교류가 

활발하며, 한중 양국의 경제적·문화적 교류가 활발해지

면서 2014년 APEC 정상회담에서 한중 FTA(자유무역

협정)가 체결되었다. 이러한 복합적인 요소로 인해 중

국 유학생이 한국으로 유학 오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

다. 또 한국 정부는 2020년까지 외국 유학생 20만 명으

로 늘리기 위한 '스터디 코리아 2020 프로젝트'를 추진

하여 중국 유학생은 한국 유학에서 더 많은 기회가 주

어졌으며, 그 수가 더욱 증가할 것을 예측할 수 있다.

유학생은 모국을 떠나 낯선 환경에서 새로운 생활양

식이 시작을 해야 하므로 모든 것이 긴장되고 적응대상

이며, 개인적, 사회적, 환경적 변화에 적응해야 한다[2]. 

그들은 대학환경 뿐만 아니라 문화적 차이에 대한 적응

도 필요하다. 더욱이 한국은 순혈주의, 집단주의 등으로 

중국을 비롯한 외국인들에 대한 경계심을 갖고 있어 유

학생들의 한국문화 적응과정은 더 큰 어려움을 겪는다

[3]. 중국 유학생은 평등을 요구하는 사회주의 이념 하

에 성장하였기에 위계질서나 상하관계, 남존여비, 예의

존중을 중요시하는[4] 한국문화와 다른 양상으로 적응

에 더 많은 에너지를 쏟아야 한다.

유학생은 정해진 기간에 학업과 동시에 다른 문화에 

적응해야 하는 다중 부담을 갖게 된다. 즉, 유학생활에 

대해 경제적 부담, 언어적 문제, 학업과 친구형성 부담 

등의 다양한 측면의 어려움을 갖는 것이다[5]. 이로 인

해서 중국 유학생들은 적응이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으

면 중도에 학업을 포기하거나 학교를 옮기거나 대학을 

이탈하여 불법 위장취업을 하는 경우 등 부작용으로 적

응문제가 제기되고 있다[6]. 따라서 지속적으로 증가하

고 있는 중국 유학생들의 한국 대학생활적응 양상을 심

층적으로 살펴보고 적응을 도울 수 있는 환경조성과 개

인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대학생활적응은 대학이라는 환경 속에서 생활하면서 

학업, 대인관계능력, 자기관리 기술, 치관정립, 의사결

정과 행동양식 습득 등 새로운 생활양식을 정립하고, 

자신이 당면한 여러 가지 심리적·사회적·개인적 문제들

을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을 습득하여 

적응하는 것을 말한다[7]. Baker & Sirky(1984)는 대학

에서 개인관계, 과외활동 등의 사회생활에 적응하고, 심

리적 스트레스에 대하여 적절하게 대처하며, 대학에 호

감 및 유대감을 갖고 있는 것을 대학생활적응이라고 하

였다[7]. 대학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살펴보

면 개인특성 중심으로 연구가 이루어지고, 가족관련 변

인에 대한 고찰은 미미하다. 가족 특히 부모변인은 자

녀의 일상생활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게 된다. 선

행연구들에서 부모와 자녀 간 관계가 자녀의 대학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7][9-13]. 

부모-자녀 간 애착이 국내 대학생의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친다고 밝혀진[7] 반면 유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수행되지 않았으나 부모자녀관계의 학교생활적

응에 미치는 영향은 유학생의 경우도 비슷할 것으로 예

상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유학생들의 부모-자녀 

간 애착이 대학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밝혀보

고자 한다. 또한 대학생의 낙관적인 성향이 부모-자녀 

간 애착과 대학생활적응 간의 관계에서 매개적인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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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한다고 가정하고 이를 검증하고자 한다. 종합하면, 

본 연구의 목적은 재한 중국 유학생들이 부모-자녀 간 

애착에  대한 인지가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성

향적 낙관성의 매개효과가 있는지를 알아보는데 있다. 

이를 통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재한 유학생의 성공적

인 대학생활 적응을 도울 수 있는 기초적 자료를 제공

하고자 한다.

Ⅱ. 이론적 배경

적응은 기존의 환경에서 새로운 환경에 소속되면서 

그 환경 조건 속에서 조화를 이루는 것을 말한다. 즉, 

변화하는 환경에 대한 능동적인 반응으로, 환경에 자신

을 맞춤과 동시에 개인의 필요에 의해 환경을 최대한 

이용하는 것을 의미한다[14]. 또, 적응이란 개인과 환경

간의 균형 있고 조화로운 관계를 유지해 나가는 행동과

정이다. 현대 생활에서의 적응은 환경에 수동적으로 잘 

적응하여 가는 것이라기보다는 능동적으로 환경 변화

에 잘 대처하며, 미래 지향적으로 환경의 주체가 되어

서 자발적으로 행동하고 환경을 이용하여 변화시키는 

상호작용이라고 할 수 있다[15].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대학생활적응은 심리·정서적, 신체적, 사회적 다양한 

측면에서 대학 속에서 겪게 되는 변화와 도전에 따른 

일련의 반응과 대처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16]. 권혜진

(2007)은 대학생활적응을 대학이라는 환경에 적응하고, 

생활하면서 대인관계, 학업, 정서적 측면과 같은 다양한 

요구를 처리할 수 있는 적절한 반응을 획득하며, 변화

와 도전에 대한 일련의 반응과 대처 과정이라고 말한다[17].

최근 몇 년간 중국 유학생들이 증가하면서 중국 유학

생들의 대학생활적응 연구들이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대학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학생들은 학업적 수행이 

현저히 저하되고, 사회적 관계에서 고립감을 경험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러한 경향은 방치될 경우 악순환 되

어 만성화될 소지가 높다[18]. 많은 선행연구에서 대학

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사회학적 변인으로 성

별, 학년, 체류기간, 한국어 수준, 유학목적, 경제수준 

등이 포함되는 것으로 밝혀졌다[3][4][19][20]. 먼저, 성

별에 따른 대학생활적응의 차이를 살펴보면,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대학생활적응 중 학업적응과 사회적응 수

준이 높았다[21]. 그러나 진결(2014)의 연구에서는 유학

생들의 대학생활적응은 성별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아서 일관된 결과를 보여주지 않고 있었다

[20]. 학년에 따른 저학년 학생들이 고학년 학생들보다 

대학생활적응을 더 잘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22]. 저학

년 유학생들은 새로운 대학생활을 시작하면서 긍정적

인 기대감, 환경에 대한 도전적이고 적극적인 태도로 

임한 결과라고 예측할 수 있다. 진결(2014)에 연구에서

는 유학생들의 대학생활적응은 학년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고 밝혀져 결과의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다

[20]. 이렇게 연령과 대학생활적응 간의 관계가 일관되

지 않은 이유는, 연령이 체류기간과 맞물려 그 영향력

이 파악되지 않은 것에 기인할 수 있다. 

체류기간에 따라서 유학생들의 학업적응, 사회적응 

등 대학생활만족도는 U자형 양상을 띠고 있었다[3]. 체

류기간이 짧은 유학생은 대학생활이라는 새로운 환경

에 대한 기대, 열정으로 인하여 적응하려는 노력이 증

가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새로움에 적응은 되지만 그의 

스트레스 경험을 하고, 그로인해 좌절, 불안, 차별감 등

으로 적응상의 어려움을 경험하다가 점차 정서적으로 

부정적인 측면이 완화되면서 다시 대학생활에 대한 적

극적으로 적응한다는 것이다. 즉, 연령에 비해 체류기간

과 적응은 비교적 일관된 관계를 가지는 것을 알 수 있다.

한국어 수준도 대학생활적응에 관련변인으로 한국어 

수준이 높은 유학생들이 그렇지 않은 학생들보다 대학

생활에 더 잘 적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23]. 한국어 수

준이 높은 유학생들이 내국인들과 의사소통이 원활하

고 한국 친구와 사귀며, 학업내용을 이해할 수 있음으

로 적응에 유리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연구[24]에서는 

유학생들의 한국어 수준이 전반적인 대학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결과도 있었다. 그 외 하정희

(2008)의 연구에서는 대부분 중국 유학생들이 한국의 

비싼 물가 때문에 경제적인 어려움을 느끼고 있으며, 

중국 유학생들이 한국에 와서 상당수의 학생들이 학교

에 다니면서 시간제 일을 하고 있었다[25]. 이는 유학생

들의 경제적 사정 역시 학교적응에 영향을 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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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시사한다. 이상 선행연구들을 통하여, 유학생들의 대

학생활적응은 성별, 학력, 한국어 수준, 체류기간, 유학

목적, 경제적 수준 등 인구사회학적 변인과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밝혀져 본 연구에도 포함하였다. 

이러한 인구사회학적 변인 뿐 아니라, 유학생의 가족

생활의 특성 역시 대학생활적응에 기여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유학생의 부모에 대한 애착에 연구의 초점

을 두고 살펴보고자 하였다. 부모와의 안정적인 애착관

계는 자녀가 집을 떠나 있는 동안에도 환경을 극복하고 

사회적 능력을 계속적으로 발달시킬 수 있도록 지지하

는 역할을 한다[7]. 부모와 안정된 애착을 대학생들은 

부모를 이해하고 부모가 자신의 독립을 격려하는 사람

이라 인식하고 부모를 존중하는 경향이 있다[26]. 부모

와의 안정한 애착이 자녀 발달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애착 이론에 근거하여, 많은 선행연구에서 대학생활적

응에 부모애착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왔다

[10][11][22][27][28]. 심태은 등은(2014) 부모애착의 하

위변인 중 하나인 소외감이 자녀의 학업적응과 사회적

응에 영향을 미쳤지만, 의사소통과 신뢰감 변인이 학교

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7]. 대

학생자녀가 부모에게서 관심을 받지 못하고 부모를 의

지할 수 없으면, 대학생활의 적응문제를 발생할 수 있

다고 예측할 수 있다. 다른 여러 연구에서도 부모애착

의 각 하위변인인 의사소통, 신뢰감, 소외감이 대학생활

적응에 모두 영향을 주고 있다고 밝혔고, 부모와의 애

착관계가 잘 형성될수록 자녀가 대학생활적응을 잘 한

다고 하였다. 즉, 어머니 또는 아버지와 거리낌 없이 의

논할 수 있고, 마음을 숨기지 않고 대화하며, 부모에게 

의견을 구하고 개방적인 의시소통이 자녀의 학교생활

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을 알 수 있다

[13][14][29]. 하지만 기존 연구들이 주로 내국인 대학생 

중심으로 수행되었고, 대학생활적응에 더 어려움을 겪

을 수 있는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미흡한 실

정이다. 중국 가족은 대부분 핵가족이며, 가족의 유대관

계와 융합이 매우 중시한다. 이에 부모자녀 간 상호작

용이나 애착정도도 높을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측면에 

중국 유학생 자녀의 대학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칠 것으

로 예측되지만 실증적 연구가 부족하다. 따라서 부모자

녀 애착이 학생들의 대학생활적응과 관련성이 있는지 

살펴보는 것도 필요하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재한 

중국 유학생들이 지각한 부모-자녀 간 애착을 독립변

수로 설정하여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

고자 한다. 

한편 한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긍정적이고 낙관적인 

성향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다. 

최근 심리학 분야에서 새로운 이슈가 되고 있는 성향적 

낙관성은 심리적 안녕, 행복 등 긍정적인 경험을 조명

하는 긍정적 심리학의 한 영역이면서 최근 연구가 증가

하는 추세이다[30]. 성향적 낙관성은 선천적 또는 기질

적으로 자신이 경험하게 될 사건이나 상황을 긍정적으

로 기대하는 것이다[31]. 이는 현실과 미래를 긍정적이

고 희망적으로 보며, 실패를 일시적이고 이겨낼 수 있

는 역경이라고 판단하고, 자신의 행동으로 어려움을 이

겨낼 수 있다는 신념이라고 볼 수 있다[32][33]. 낙관적 

태도와 신념은 어려운 환경적응에 도움이 되는 기능을 

한다[34]. 성향적 낙관성은 빈곤, 질병과 같은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중요한 변인으로 고려되고 성향이 낙관적

일수록 행복감은 높았으며, 주관적 안녕감도 높게 나타

났다[35]. 대학생 성향적 낙관성과 적응능력 간에도 정

적인 관계가 나타났다[36].

그러므로 유학생들이 외국 생활을 하면서 대학생활

적응정도가 성향적 낙관성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

다. 조옥경(1999)의 연구에 따르면 학생들이 미래에 대

한 기대수준이 낙관적일수록 학교환경에 대한 적응도

가 높았고, 교사·교우관계 적응도가 높았으며, 학업과 

관련된 생활(시험, 수업 등)에 대한 적응도가 높았다

[37]. Scheier & Carver(1992)의 연구에서는 신입생들

을 대상으로 입학 초기 낙관적인 학생들과 비관적인 학

생들로 확인된 대학생들의 학업성취 및 심리적 적응을 

3년 후에 조사한 연구결과, 성향이 낙관적인 학생들은 

비관적인 학생들보다 학업수행이 더 뛰어나고 심리적

인 어려움을 덜 겪었으며, 삶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수

준도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38]. 김종운·최미숙

(2013) 역시 자아탄력성의 하위요인 중 낙관적 태도가 

대학생활적응의 하위 요인 학업적응, 사회적응, 개인-

정서적응, 대학환경적응에서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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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힌 바 있다[39]. 

그런데 성향적 낙관성은 심리적인 정체성으로서 가

족의 영향에 의해 형성된다는 점에서 가족관련 요인들

을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40]. 예를 들어, 부모와 개방

적인 의사소통[35]이나, 부모와의 안정적인 애착[41]을 

경험할수록 자신과 타인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대인

관계에 있어서 문제가 적게 나타나서 성향적 낙관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연구들은 자녀가 지각한 

부모-자녀 간 애착이 성향적 낙관성을 향상하는 중요

한 요소가 될 수 있으며, 성향적 낙관성을 매개로 대학

생활적응에 미치는 것을 예측해 볼 수 있다. 종합하면, 

성향적 낙관성은 유학생의 대학적응에 직·간접인 영향

을 줄 수 있고, 성향적 낙관성은 개인의 정서기능으로

써 가족환경의 영향 아래 현성되는 점에서 이에 영향을 

미치는 부모-자녀 간 애착같이 가족관련 요인들과 관

련이 있음을 예측하게 한다. 

그러나 성향적 낙관성에 대한 선행연구들이 주로 아

동이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제한적으로 연구가 수행되

었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재한 중국 유학생들이 지

각한 부모-자녀 간 애착이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영

향에서 성향적 낙관성의 매개효과를 살펴보자고 한다. 

그러나 지금까지 유학생에 대한 성향적 낙관성이 대학

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선행연구가 소수이고, 가족

관련 변인을 고려하여 이루어진 연구가 없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재한 중국 유학생들이 지각한 부모-자

녀 간 애착에 따른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성향적 낙관

성의 매개효과를 파악하고자 하며, 본 연구를 통해서 

재한 중국 유학생들이 지각한 부모-자녀 간 애착, 대학

생활적응, 성향적 낙관성의 관계를 밝힘으로써 유학생

의 대학생활적응 향상을 위한 실천적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상의 선행연구고찰을 바탕으

로 본 연구에서는 다음의 연구문제를 도출하여 검증하

였다. 

연구문제1. 조사대상자가 지각한 부모-자녀 간 애착, 

성향적 낙관성, 대학생활적응의 전반적 

경향은 어떠한가?

연구문제2. 부모-자녀 간 애착, 성향적 낙관성 및 대

학생활적응 간의 관계는 어떠한가?

연구문제3. 부모-자녀 간 애착과 성향적 낙관성이 대

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은 어

떠한가?

연구문제4. 성향적 낙관성은 부모-자녀 간 애착과 대

학생활적응에 간의 관계에서 유의한 매개

효과를 가지는가?

Ⅲ. 연구방법

1. 조사대상 및 자료수집 

1.1 조사대상자

본 연구는 재한 중국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본인이 지

각한 부모-자녀 간 애착이 대학생활적응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며, 성향적 낙관성의 매개효과

를 밝히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조사 대상자를 서울 소

재 4년제 대학에 재학 중인 중국 유학생으로 선정하였

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통계(2015. 9)에 따

르면, 중국 유학생이 전체 유학생의 62%에 차지한다고 

보고, 한 바를 토대로 한국에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

는 중국 유학생들을 연구대상자로 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는 현재 서울의 4년제 대학교에 재

학 중인 학부, 대학원 과정의 중국 유학생들이다. 

1.2 자료수집 방법 및 절차

본 조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자기 보고식 질

문지법을 통해 실시하였다. 자료 수집을 위해서 제작된 

영어판 설문지나 한국판 설문지는 중국판 설문지로 번

역하고, 중국판 설문지는 또 다시 영어판 설문지나 한

국판 설문지로 이중 언어 번역을 통해 번역의 오류를 

최소화하였다. 예비조사는 2015년 4월 1일부터 4월 30

일까지 총 30명을 대상으로 직접 방문하여 설문지를 배

부 및 수거하였으며, 예비조사를 통해 설문 문항에 대

한 이해정도와 문항의 타당성을 검증하며, 설문지의 표

현이나 문맥이 어색한 부분을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다.

본 조사는 2015년 6월 4일부터 6월 25일까지 편의표

집 방법으로 본 연구의 목적과 의도를 설명하고 참여의

사가 있는 대상자에게 방문·인터넷·우편으로 자료를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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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수거하였다. 설문지는 총 300부를 배부하였고 이 가

운데 272부가 회수되었으며, 회수율은 90.7%였다. 수거

된 설문지 중에 불성실하게 답하였거나 답안이 누락되

어 분석에 사용할 수 없는 설문지 19부를 제외한 253부

를 최종적으로 분석에 사용하였다. 

2. 측정도구의 구성 

본 연구의 측정도구는 독립변인으로 부모-자녀 간 

애착, 매개변인 성향적 낙관성, 종속변인인 대학생활적

응 모두 자기보고식 설문지로 구성되었다. 측정도구들

은 기존의 선행연구에서 신뢰도와 타당도 검증을 하였

으며, 척도의 일부 내용은 연구자가 예비조사 과정을 

통해 본 연구에 맞도록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다. 

2.1 인구사회학적 변인

선행연구를 토대로 하여 중국 유학생의 성별, 연령, 

민족, 체류기간, 학력, 한국어 수준, 출생순위, 유학목적 

및 가정 경제적 수준을 인구사회학적 변인으로 포함하

였다.

2.2 부모-자녀 간 애착

부모-자녀 간 애착 척도는 Armsden & Greenberg(1987) 

개발한 (Inventory of Parent and Peer Attachment: 

IPPA) 전체 75문항[42] 중에서 부모-자녀 간 애착과 관

련된 문항 28개를 발취하여 정정숙(1994)이 번안하[43]

고 유현숙(2010)이 인용한 부모-자녀 간 애착 척도[44]

를 사용하였다. Armsden & Greenberg(1987) 개발한 

부모-자녀 간 애착 척도는 부모에 대한 정의적, 인지적, 

행동적 측면의 애착정도를 측정하는 척도이며, 3개 하

위변인인 ‘의사소통’ 10문항, ‘신뢰감’ 10문항, ‘소외감’ 8

문항 총 28문항으로 구성되었다. 

하위변인 중 ‘의사소통’영역은 부모가 나의 감정을 존

중해 주고 토론이나 대화할 때 나의 관점을 고려해주

고, 걱정거리나 문제에 대해 이야기 등과 같이 부모자

녀 간의 언어적 의사소통 정도와 질을 측정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신뢰감’영역은 우리 부모가 훌륭한 부

모라고 생각하고 부모가 나의 판단을 믿어주며, 걱정거

리가 있을 때 부모의 의견을 듣는 것을 좋아함 등과 같

이 자녀의 정서적 욕구에 대한 부모의 반응에 있어서 

안정성을 측정하는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다. ‘소외감’영

역은 내가 부모로부터 별 관심을 받지 못하며, 부모를 

믿고 의지할 수 없음 등과 같이 부모로부터 정서적 유

리감을 측정하는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부터 ‘매우 그렇다

=5점’까지의 5점 Likert 척도이며, 조사대상자가 지각한 

부모-자녀 간 애착의 총점이 높을수록 부모와의 애착

이 잘 형성되어 있으며, 애착 안정성 수준이 높음을 의

미한다. 

본 연구의 부모-자녀 간 애착에서 ‘의사소통’에 대한 

신뢰도 Cronbach α=.866, ‘신뢰감’에 대한 신뢰도 

Cronbach α=.771, ‘소외감’에 대한 신뢰도 Cronbach α

=.792였다. 전체 부모-자녀 간 애착에 대한 신뢰도 

Cronbach α=.926이었다.

2.3 성향적 낙관성

성향적 낙관성 척도는 Scheier, Carver, & Bridges(1994)

의 생활지향검사(Revised Life Orientation Test; 

LOT-R)[43]을 정혜연(2009)이 번안한 척도[46]를 사용

하였다. LOT-R는 성향적 낙관성을 단일차원으로 측정

하는 척도이며, 총 10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예비조사를 거쳐 신뢰도가 낮은 문항들과 

조사대상자들이 설문지의 의도를 파악하지 못하도록 

포함한 문항들을 제거하여 수정하며, 이를 기초로 하여 

5문항으로 성향적 낙관성을 측정하였다.

‘성향적 낙관성’은 미래에 대한 긍정적이고 낙관적인 

생각을 갖는 것, 일의 결과에 대한 긍정적 예측, 일에 대

한 강박적 기대를 갖지 않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

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부터 ‘매우 그렇다

=5점’까지의 5점 Likert 척도로 이루어져 있고, 총점이 

높을수록 성향적 낙관성 경향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의 성향적 낙관성에 대한 신뢰도 

Cronbach α=.607이었다. 

2.4 대학생활적응

대학생활적응 척도(Student Adjustment to College 

Questionnaire: SACQ)는 Baker &  Siryk(1984)가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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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7]고 양혜선(2004)이 수정·보완한 것[47]을 사용하였

다. 본 척도는 대학이라는 환경 속에서 학업생활, 대인

관계, 과외활동, 심리적 스트레스, 대학에 대해 호감정

도를 측정한다. 4개 하위변인인 ‘학업적응’ 24문항, ‘사

회적응’ 15문항, ‘개인-정서적응’ 16문항, ‘대학환경’ 12

문항 총 67문항으로 구성되었다. 

하위변인 중 ‘학업적응’영역은 학업진도를 잘 따르고, 

과제수행이나 성적에 만족함 등과 같이 학업과 관련된 

생활에 적응하는 수준을 측정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

다. ‘사회적응’영역은 교우관계를 잘 유지하는 능력이 

있고, 과외활동에서의 만족감과 같이 대학 내에서 대인

관계나 과외활동과 같은 생활에 적응하는 정도를 포함

하는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다. ‘개인-정서적응’영역은 

자신의 감정을 통제하기가 힘들고 신경이 예민해지고 

있으며, 우울하고 울적함 등과 같이 일반적으로 겪는 

심리적 스트레스의 정도로 구성되어 있다. ‘대학환경적

응’영역은 자신이 다니는 학교에 대한 만족정도, 지속적

으로 학교생활하고자 하는 의지 등으로 자신이 다니고 

있는 대학에 대한 관심과 호감의 정도를 측정하는 내용

들을 포함하고 있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부터 ‘매우 그렇다

=5점’까지의 5점 Likert 척도로 이루어져 있고, 총점이 

높을수록 대학생활적응을 잘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대학생활적응에서 ‘학업적응’에 대한 신뢰도 

Cronbach α=.844, ‘사회적응’에 대한 신뢰도 Cronbach 

α=.768, ‘개인-정서적응’에 대한 신뢰도 Cronbach α

=.835, ‘대학환경적응’에 대한 신뢰도 Cronbach α=.838

이었다. 전체 대학생활적응에 대한 신뢰도 Cronbach α

=.928로 나타났다. 

3.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본 연구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살펴보

면 [표 1]과 같다.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종합해보면, 대

학 재학 중의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많으며, 20대의 한

국으로 체류기간은 36개월 이상인 경우가 가장 많이 분

포되어 있었다. 그리고 이들은 중간 정도의 한국어 수

준 자가 다수였으며, 외동자녀의 비율이 높았다. 학위를 

취득하기 위해 유학하러 온 학생이 가장 많으며, 가정

의 경제적 수준은 중간 정도로 지각하고 있었다.

변인 구분 　n(%)

성별
남 84 (33.2)

여 169 (66.8)

연령

20세 이하 8 ( 3.2)

20세이상~25세미만 130 (51.4)

25세이상~30세미만 100 (39.5)

30세 이상 15 ( 5.9)

M(SD) (세) 24.0 ( 3.2)

민족

한 족 208 (82.2)

조선족 37 (14.6)

기 타 8 ( 3.2)

체류

기간

12개월 미만 28 (15.0)

12개월이상~36개월미만 103 (40.7)

36개월 이상 112 (44.3)

M(SD) (개월) 36.5 (24.9)

학력
대학생 155 (61.3)

대학원생 98　 (38.7)

한국어 

수  준

상 37 (14.6)

중상 82 (32.4)

중 106 (41.9)

중하 16 ( 6.3)

하 12 ( 4.7)

출생

순위

장남  /  녀 67 (26.5)

둘 째 이 하 8 ( 3.2)

막       내 42 (16.6)

외 동 자 녀 136 (53.8)

유학

목적

목 표 달 성 80 (31.6)

학 위 취 득 84 (33.2)

한 류 선 호 6 ( 2.4)

전 공 배 움 44 (17.4)

부모로부터 독립 3 ( 1.2)

기    타 36 (14.2)

가정 

경제 

수준

상 8 ( 3.2)

중상 50 (19.8)

중 154 (60.9)

중하 37 (14.6)

하 4 ( 1.6)

표 1.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4. 자료의 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18.0을 활용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첫째,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변인과 관련

변인들의 전반적 경향성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 백분율, 

평균 및 표준편차를 산출하였다. 각 측정도구의 신뢰도 

검증하기 위하여 Cronbach's α를 산출하였다. 둘째, 조

사대상자가 지각한 부모-자녀 간 애착 및 성향적 낙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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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에 따른 유학생의 대학생활적응변인 간의 관련성을 

파악하기 위해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였다. 셋째, 조사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변인, 부모-자녀 간 애착, 

성향적 낙관성에 따라 유학생의 대학생활적응에 미치

는 상대적 영향력을 살펴보고자 다중회귀분석을 실시

하였다. 마지막으로 조사대상자가 지각한 부모-자녀 간 

애착이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과 성향적 낙관성

이 매개효과가 있는지 검증하기 위해 중다회귀분석, 매

개효과 검증을 위해 Sobel Test를 실시하였다.

Ⅳ. 연구결과

1. 관련변인들의 전반적 경향

조사대상자의 부모-자녀 간 애착, 성향적 낙관성, 대

학생활적응변인의 전반적인 경향을 살펴보고자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한 결과는 [표 2]와 같다. 

첫째, 조사대상자가 지각한 부모와의 애착 평균은 

3.34점(SD=.28)이었으며, 하위변인의 평균을 살펴보면, 

신뢰감은 3.68점(SD=.54), 의사소통은 3.66점(SD=.66), 

소외감은 2.52점(SD=.68)이었다. 둘째, 성향적 낙관성 

경향성은 평균점수는 3.70점(SD=.59)으로 나타났다. 셋

째, 대학생활적응 평균점수는 3.28점(SD=.42)이고 하위

변인별 평균을 살펴보면, 대학환경적응 영역의 평균점

수는 3.71점(SD=.59), 사회적응 영역의 응답자 평균은 

3.27점(SD=.47), 개인-정서적응 영역의 평균이 3.22점

(SD=.56)이며, 학업적응 영역은 평균 3.14점(SD=.48)으

로 나타났다. 

변인 하위변인 점수범위 M(SD)

부모자녀 간

애착

의사소통 1.40∼5.00  3.66( .66)

신뢰감 1.90∼4.70  3.68( .54)

소외감 1.25∼4.38  2.52( .68)

전  체 2.43∼3.93  3.34( .28)

성향적 낙관성　 2.20∼5.00  3.70( .59)

대학생활적응　

학업적응 1.96∼4.50  3.14( .48)

사회적응 1.80∼4.67  3.27( .47)

개인-정서적응 1.25∼4.88  3.22( .56)

대학환경적응 2.00∼5.00  3.71( .59)

전   체 2.31∼4.55  3.28( .42)

표 2. 조사대상자의 관련변인들의 전반적 경향성

2. 인구사회학적 변인, 부모-자녀 간 애착, 성향적 

낙관성과 대학생활적응 간의 상관관계

중국유학생의 대학생활적응과 관련변인 간의 관련성

을 파악하고자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결과는 

[표 3]과 같다. 조사대상자의 대학생활적응과 관련변인 

간의 관련성을 살펴보면 연령(r=.291, p < .01), 학력

(r=.222, p < .01), 한국어 수준(r=.218, p<.01), 부모와 

의사소통(r=.290, p<.01), 신뢰감(r=.368, p<.01), 성향적 

낙관성(r=.404, p<.01)과 정적 상관관계가 있었다. 즉, 

조사대상자가 연령이 높을수록, 학력이 높을수록, 한국

어 수준이 높을수록, 부모와 의사소통이 활발할수록, 신

뢰감이 높을수록, 성향적 낙관성이 높을수록 대학생활

적응을 잘한다고 지각하였다. 또한, 조사대상자의 대학

생활적응과 소외감이(r=-.360, p<.001), 부정적인 상관

관계가 있었다. 즉, 조사대상자가 부모에게서 느끼는 소

외감이 적을수록, 대학생활적응을 잘한다고 알 수 있었다.

3. 인구사회적 특성, 부모-자녀 간 애착과 성향적 

낙관성이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지각한 부모-자

녀 간 애착, 성향적 낙관성이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살펴보기 위해 중다회귀분석을 실시

하였다.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지각한 부모-자녀 

간 애착, 성향적 낙관성이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력을 살펴본 결과는 [표 4]와 같다. Model Ⅰ에서 조사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만을 투입한 결과 전체 설

명력은 11.7%를 차지하였고, 통계적으로 유의미했다

(F=4.040, p < .001). 유의한 변인은 연령(β=.290, p < 

.001)과 한국어 수준(β=.168, p < .05)이었다. 즉, 조사대

상자는 연령이 높을수록, 한국어 수준이 높을수록 대학

생활적응을 잘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Model Ⅱ에서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변인

에 더하여 부모-자녀 간 애착 변인을 추가적으로 투입

한 결과, 설명력은 Model Ⅰ보다 15.1% 증가하여 

26.8%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했다(F=8.037, p < .001). 

대학생활적응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변인은 연령(β=.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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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 3 4 5 6 7 8 9

1. 연령 1 　 　 　 　 　 　 　 　

2. 체류기간 .556
**

1 　 　 　 　 　 　 　

3. 학력 .579
**

.383
**

1 　 　 　 　 　 　

4. 한국어수준 .291
**

.306
**

.309
**

1 　 　 　 　 　

5. 가적경제수준 -.028 .029 .057 .041 1 　 　 　 　

6. 의사소통 .108 .116 .103 .090 .149
*

1 　 　 　

7. 신뢰감 .091 .146
*

.141
*

.132
*

.165
**

.825
**

1 　 　

8. 소외감 .034 .047 .110 .098 .176
**

-.742
**

-.762
**

1 　

9. 성향적 낙관성 .118 .017 .096 .058 -.003 .264
**

.335
**

-.257
**

1

10. 대학생활적응 .291
**

.116 .222
**

.218
**

-.002 .290
**

.368
**

-.360
**

.404
**

*
p<.05, 

**
p<.01

1. 연령   2. 체류기간   3. 학력   4. 한국어수준   5. 가정 경제수준   6. 의사소통   7. 신뢰감   8. 소외감   9. 성향적 낙관성   10. 대학생활적응

표 3. 관련변인 간의 상관관계

p < .001), 신뢰감(β=.259, p < .05) 순으로 나타났으며,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체류기간(β=-.141, p < .05), 

소외감(β=-.329, p < .01)이었다. 유학생들은 연령이 높

을수록, 부모자녀 간 신뢰감이 높을수록, 체류기간이 짧

을수록, 부모에게서 느끼는 소외감을 낮게 인지할수록 

대학생활적응을 잘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Model 

Ⅰ과 비하면 Model Ⅱ에서 부모-자녀 간 애착 변인을 

추가적인 투입한 후 한국어 수준이 조사대상자의 대학

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의 통계적 유의성이 없어지는 

동시에 체류기간이 조사대상자의 대학생활적응에 영향

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Model Ⅲ에서 인구사회학적 특성 변인과 매개

변인인 성향적 낙관성 변인을 동시에 투입한 결과, 

Model Ⅲ의 전체 설명력은 Model Ⅰ보다 13.0% 증가

하여 24.7%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했다(F=8.850, p < 

.001). 조사대상자의 성향적 낙관성(β=.366, p < .001)이 

클수록, 연령(β=.232, p < .01)이 많을수록, 한국어 수준

(β=.157, p < .05)이 높을수록 대학생활적응을 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Model Ⅳ에서 관련변인을 모든 투입하여 결과를 산

출하였다. 전체 설명력은 33.2%였으며, Model Ⅰ보다 

21.5%, Model Ⅱ보다 6.4%, Model Ⅲ보다 8.7% 증가하

고, 통계적으로 유의미했다(F=9.934, p < .001). 전체변

인을 투입하였을 때, 대학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가

장 큰 변인은 연령(β=.301, p < .001)이였으며, 다음으

로 성향적 낙관성(β=.273, p < .001), 소외감(β=-.312, p 

< .01), 한국어 수준(β=.126, p < .05) 순으로 나타났다. 

즉, 조사대상자가 연령을 높을수록, 성향적 낙관성이 강

할수록, 부모와의 소외감을 낮게 지각할수록, 한국어 수

준이 높을수록 대학생활적응을 잘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변 인
ModelⅠ ModelⅡ ModelⅢ ModelⅣ

β β　 β β

인구

사회

학적

특성

성    별  .009 -.019  .007 -.016　

연    령 .290
***

.349
***

 .232
**

 .301
***

민    족 -.059 -.012 -.067 -.028

체류기간 -.116 -.141
*

-.067 -.097

학   력  .036 -.024  .020 -.025

한국어

수  준
 .168

*
 .124  .157

*
 .126

*

출생순위 -.048 -.060 -.034 -.053

가정경제

수   준
-.008 -.074 -.009 -.061

부모

자녀  

 간 

애착

의사소통 -.193　 -.174

신뢰감  .259
*

 .159

소외감 -.329
**

-.312
**

성향적 낙관성 　 　  .366
***　

 .273
***

Constant(상수) 2.224  1.279 1.432  2.082

R
2

.117 .268　 .247   .332

adj R
2

.088   .235 .219  .298　

F값 4.040
***

8.037
***　

8.850
***　

9.934
***　

1. 성별: 0=남, 1=여  2. 민족: 0=한족, 1=소속민족  3. 학력: 0=학부생, 

1=대학원생 4. 출생순위: 0=외동, 1=외동 이외 
*
p<.05, 

**
p<.01, 

***
p<.001

표 4. 조사대상자의 대학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변인

들의 상대적 영향력

4. 부모-자녀 간 애착과 대학생활적응의 관계에서 

성향적 낙관성의 매개효과

조사대상자가 지각한 부모-자녀 간 애착이 대학생활

적응 간의 관계에서 성향적 낙관성의 매개효과를 알아

보기 위해 Baron & Kenny(1986)가 제안한 매개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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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절차[48]에 따라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검증 방법인 Sobel test를 실시하였다. 조사대상자가 지

각한 부모-자녀 간 애착 및 대학생활적응 관계에서 성

향적 낙관성의 매개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위계적 회귀

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는 [표 4]와 같다. 조사대상

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변인을 통제하고 지각한 부모

-자녀 간 애착이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더하

여 성향적 낙관성 변인을 투입하였을 때, 애착변인의 

영향력이 감소하는 것이 감지되었다. Sobel test를 통해

서 부모-자녀 애착과 대학생활적응 간의 관계에서 성

향적 낙관성(Z=3.607, p < .001)의 매개효과가 통계적

으로 유의함을 검증하였다[표 5].

즉, 조사대상자가 일상에서 부모-자녀 간 애착이 강

하다고 느낄수록 자신의 대학생활에 대한 적응을 잘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성향적 낙관성을 통해 미래에 대

해 긍정적으로 기대하고 현실의 상황에 대한 긍정적 인

식을 할 때 더 나은 대학생활적응으로 이어지는 것을 

알 수 있다.

경로 Sobel Test

부모-자녀 간 애착→ 성향적 낙관성 → 대학생활적응 3.607
***

***
p<.001

표 5. 부모-자녀 간 애착 및 대학생활적응 간 성향적 낙관성

의 매개효과 검증

Ⅴ. 논의 및 제언

1. 논의

본 연구는 중국인 유학생들의 부모자녀관계가 성향

적 낙관성을 매개로 하여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을 살펴보았다. 연구결과를 종합하여 몇 가지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조사대상자인 유학생들의 대학생활적응은 

보통 수준이었다. 하위영역을 보면 대학환경적응, 사회

적응, 개인-정서적응, 학업적응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모두 중간 이상으로 밝혀진다. 이러한 결과는 유학생들

이 대학생활을 잘 적응하고 있다는 민현정(2013)의 연

구와 유사하였다. 중국 유학생들의 학교생활적응의 하

위영역별로 볼 때 대학환경적응과 사회적응보다 개인-

정서적응과 학업적응에서 부분적인 어려움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대학생활의 어려움이 의사소통의 문

제, 문화 차이와 학교체계의 이질감 등에서 비롯된 것

으로 예측되는 부분이다. 특히 유학생들의 본국으로 향

수, 우울이나 무력감 등의 문제는 학교생활에 국한하지 

않고 개인 삶 자체를 위협할 수도 있는 문제임으로 자

신의 정서적인 문제나 어려움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또래집단의 협력, 학교 내 상담센터에서의 지속적인 상

담서비스 제공, 학교 내에서 학업지원체계 마련 등이 

필요하다.

또한, 가족, 친구를 떠나, 낯선 나라에 와있는 유학생

들이 많이 외롭고 고향을 그리워해서 학교에서 비슷한 

연령의 또래집단이나 같은 고향집단이 서로 연락해주

며, 이야기를 나눌 수 있으며, 유학생들의 정서를 긍정

적이도록 지원하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내국인 학생들

에게 개설된 외국어 교양수업과 같이 유학생의 언어수

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한국어 강좌를 개설해주어, 유학

생들의 한국어 실력을 향상시켜서 학업과 생활적응에 

유리하도록 하는 방안도 제안해 볼 수 있다. 

둘째, 조사대상자의 대학생활적응에 대한 관련변인

들의 상대적 영향력의 결과에서 관련변인으로 연령, 부

모자녀애착 변인 중 부모와의 소외감과 성향적 낙관성

이 유학생의 대학생활적응으로 밝혀졌다. 유학생의 연

령이 높을수록, 대학생활적응을 잘한다는 것과 학력에 

따라 대학원생 집단이 대학생 집단보다 대학생활적응

을 잘한다는 결과를 연결해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대학원생은 대학생에 비해 본국(중국)이든 한국이든 대

학생활경험이 있고, 대학생활의 특성에 대한 이해가 있

기 때문에 처음 대학에 경험하는 대학생보다 외국생활

에서도 익숙하게 대처할 수 있다. 따라서 유학생의 경

우도 학부와 대학원으로의 진학여부에 따라서 지원할 

수 있는 정도에 차이가 있어야 하며, 학부로의 진학하

는 학생들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

다. 또한, 같은 유학생들 간의 멘토링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여 상호 지원하는 방식으로 대학생활적응을 하

도록 유도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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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조사대상자의 대학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부모-자녀 간 애착의 하위변인인 의사소통과 

신뢰감은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나 소외감은 유의미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심태은과 이송

이(2014)의 연구결과와 일맥상통하는 결과이다. 즉, 대

학생이 부모자녀 관계에서 느끼는 소외감이 낮을수록 

유학생활 적응을 잘 하는 것은 부모와의 유대감을 잘 

형성하는 것이 유학생활 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다고 해석할 수 있다. 유학생들의 정서적인 어려움은 

본국의 부모와의 긍정적 상호작용을 통해서 일정부분 

해소될 수 있는데 부모와의 관계에서 소외되었다고 느

낀다는 것은 타국에서의 적응에 문제가 발생할 때 문제

해결에 도움을 제공할 수 있는 1차적 지원책이 부족함

을 의미한다. 따라서 부모자녀간의 소외감은 유학생자

녀들의 정서적 문제를 심화시킬 수 있는 기제가 된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중국 유학생의 대학생활적응을 위해

서 학생생활상담 시설 등에서 유학생을 대상으로 부모

-자녀 간 관계 개선과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제공하

는 것을 간접적인 지원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성향적 낙관성이 조사대상자의 대학생활적응

에 대한 유의미한 영향변인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조은

아와 이희경(2011)의 연구에서 성향이 긍정적인 사람이 

역경을 맞이했을 때 문제를 해결하려는 방향으로 동기

화되며, 문제해결을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대학 때 겪는 

어려운 문제를 극복하고 대학생활적응력이 높다[47]는 

연구결과와 자녀의 낙관성이 높을수록 학교생활적응을 

더 잘한다는 결과[32]와 맥락이 같은 결과이다. 성향적 

낙관성은 유학생들이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성향을 가

질 때 유학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들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문제해석을 하고 해결방안을 적극

적으로 찾게 됨으로써 대학생활에서의 적응을 더 잘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성향적 낙관성 변인이 부모-

자녀 간 애착 및 대학생활적응의 관계를 매개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부모와의 안정적인 애착이 형성된 자

녀들은 성인기에 이르러도 자신의 문제에 대한 낙관적

인 생각을 하고 높은 자신감, 낮은 우울을 보였던 반면

에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제대로 형성되지 않으면 자녀

가 정서적 문제를 갖게 될 수 있다[50]. 이는 낙관적 성

향의 형성은 안정된 부모애착과의 관계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는 이지연·임성문(2006)의 연구결과[51]와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부모자녀 애착관계와 성향적 낙

관성을 연계하여 해석해 본다면, 유학생들의 낙관적 성

향을 향상시키는 것이 독립적이고 긍정적으로 유학생

활에 잘 적응할 수 있는 일차적인 기제가 될 수 있으며, 

낙관적인 성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부모자녀간의 애

착관계를 높이는 노력도 동시에 필요하다. 즉, 부모자녀

간의 애착과 성향적 낙관성의 영향력을 같이 고려해볼 

때, 부모자녀간의 소외감을 줄이고 긍정적인 상호작용

을 수 있도록 촉진함으로써 대학생 자녀들이 자신의 현

재 생활을 잘 적응해갈 수 있는 방향이 될 수 있음을 보

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2. 제언

지금까지 논의한 바를 통해 본 연구의 한계점과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

서는 자녀가 지각한 부모-자녀 간 애착을 평가하였으

므로 부모와의 관계에 대한 정확도의 측면에 이의가 제

기될 수 있다. 따라서 중국 유학생 대상의 연구에서 부

모-자녀 간 애착을 부모 역시 직접 평가하는 후속연구

가 필요하다고 본다. 둘째, 본 연구에서 사용한 척도는 

외국에서 사용한 것을 중국어로 번역하여 사용했다. 그

러므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미묘한 차이가 발생될 수 있

었다.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여 중국에 적용 가능한 성

향적 낙관성 관련 척도를 개발 또는 조정하여 적절한 

척도를 활용한 연구가 추후에 수행될 필요가 있다. 셋

째, 재한 중국 유학생들의 대학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

는 가족변인이 많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부모-자녀 

간 애착변인만으로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밝

혔다. 따라서 중국 유학생의 대학생활적응의 연구에서

는 가족응집성 등 다양한 가족변인에 대한 접근이 이루

어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이 연

구는 재한 중국 유학생의 대학생활이 가족관계 개선이

나 강화를 통해서도 잘 적응할 수 있다는 점을 밝혔다

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가 있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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